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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곳엔온통‘행福’으로가득했었네…

지난 5일 제6회 부안오복마실축제 개막식서 송하진 도지사와 김종규 부안군수 등 참석자들이‘복 터트리기’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.

화세상 벗님네야,�복받으러 마실가세!’를 슬로건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린 제6회 부안오복마실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.
올 부안오복마실축제는 부안만의 특색과 역사,�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타 지역축제와 차별화된 5개 분야 40여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구성

해 축제장 곳곳에는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전국 대표축제 도약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.
이에 본보는 첫날인 5일부터 마지막날인 7일까지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 부안오복마실축제의 현장 속으로 다시한번 들어가봤다.

‘어

축제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 관광객들.축제 첫날에 진행된‘복 받는 날 퍼레이드’.

부안읍 서부터미널 메인무대에서 펼쳐진 댄스공연.

축제 현장을 방문한 주한 외국인들.

메인무대에서 펼쳐진 태권도 격파 시범.

축제 첫날에 진행된‘복 받는 날 퍼레이드’에서 행진을 벌이고 있는 참가자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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